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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경 : 간대성 근경련 (Myoclonus)은 근육의 불규칙적, 비대칭적으로 쇼크와 비슷하게 수축하는 현상을 의미한다. Gaba-

pentin은 신경전달물질인 gamma-aminobutyric acid (GABA)의 유사체로 간질의 치료, 급만성 통증조절 및 신경병증 치

료에 이용되며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. 저자들은 혈액 투석 중인 말기 신질환 환자에서 당뇨병성 신

경병증의 치료 목적으로 Gabapentin을 투여 후 간대성 근경련을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.

증례 : 당뇨병성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투석 중인 57세 여자가 양측 하지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Gabapentin (900 mg/일) 

을 한달간 처방 하였다. 이 후 휴식 시에 양측상지의 간대성 근경련이 발생하였고 간대성 근경련을 일으킬 만한 원인을 찾지 

못하던 중 Gabapentin 을 끊고 2일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. 당뇨병성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투석 중인 81세 여자가 당뇨병

성 신경병증으로 의심되는 양하지 저림, 이상감각 및 통증을 호소하여 Gabepentin (600 mg/일) 을 2주간 처방 하였다. 이 

후 양측 상지의 간대성 근경련을 호소하였고 Gabapentin을 중단하고 3일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. 당뇨병성 말기 신부전으

로 혈액투석 중인 80세 남자가 양측 하지의 감각소실, 양측 상지의 저림 증상이 있어 신경전도 검사 후 당뇨병성 신경병증

으로 Gabapentin (300 mg/일)을 한달간 사용하였다. 환자는 폐렴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 양측 상지의 간대성 근경련을 보

여 Gabapentin 을 끊고 증상이 호전되었다. 

고찰 : 혈액투석을 하는 말기 신부전의 환자의 경우 Gabapentin 초회량은 하루 300 mg 이하로 투여를 권하며 증상호전이 

없으면 용량을 증량하도록 하고 있다. 본 예의 경우 초회량에서 시작하여 신경병증의 호전이 없어 용량을 증량하던 중 간대

성 근경련을 경험하였다. 본 예에서 보듯이 고령의 혈액투석환자에서 Gabapentin의 용량에 관계없이, 복용 기간에 관계없

이 간대성 근경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 사용 후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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